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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on,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Methods
            Targeting 114 older adults aged 65 years and older in W city, data were collected for five days from July 3rd to 7th 2017. Using the SPSS/WIN 23.0 Program,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scores for depression,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re 3.90 out of 15, 4.11 out of 5.0, and 3.63, respectively. Depression in the elderly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r=-.59, p<.001) while family suppor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r=.59, p<.001). The biggest influencing factor on life satisfaction was the family support (β=.38).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o develop and apply the actual programs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seeking for measures to decrease depression and enhance family support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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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이 중요하다.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이러한 변화는 치매 및 만성질환자 관리 부담, 경제활동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의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외로움, 우울 등의 개인 차원의 심리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건강 및 경제적 만족을 의미하며(Kim, Lee, & Park, 2010),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Han, 2008).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족관계 및 우울, 사회적관계망,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등이 보고되고 있다(Eim & Yang, 2014; Ha, Joo, & Song, 2014; Kim, Cha, & Kim, 2017; Lee & Kim, 2017). 아울러 Kwon과 Cho (2000)의 연구에서 일상생활 동작능력,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 수 등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노인이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애가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노인들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노인의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질환으로 노인 자살, 독거사,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 및 적응능력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등이 있으며(Lee, 2016), 이러한 우울은 공격성(Kwon, 2015)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가족지지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하고 존중하며, 돌봐주고,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Hymovich, 1974). 노인에게 가족 간의 강한 유대관계는 가장 일차적이며 중요한 지지로서,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 Kim, 2017; Park & Jeong, 2017). 만성질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 (2003)의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우울과 가족지지가 보고되었으며, Lee와 Kim (2017)의 연구에서 우울은 노인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질환이 있거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복지관을 이용하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가능한 지역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 지역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가족지지를 더욱 강화시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우울,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노인을 임의 표출하였다.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t-test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30로 하였을 때, 최소 111명이 제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25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11부를 제외한 114부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5문항으로 구성된 Sheikh와 Yesavage (1986)의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를 Bae (1996)가 한국어로 표준화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 1주일 동안의 우울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분척도(1=예, 0=아니오)로 응답한다. 최소 0점에서 최대 15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Sheikh와 Yesavage (1986)는 6점 이상을 우울로 규정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95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5였다.

        

        
          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선행연구(Lee, 2011; Park, 2009)를 토대로 An (201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9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An (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선행연구(Kim & Choi, 2011; Lee et al, 2003; Yang, 2009)를 토대로 An (201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 7문항, ‘주관적 건강만족’ 7문항, 및 ‘주관적 경제만족’ 6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 (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2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보장, 연구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본인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와 개인정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실명이 없는 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거, 보관하여 설문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종료 1년 후 설문지는 분쇄 폐기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성노인이 68.4%, 평균 연령은 74세이었으며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42.1%,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49.1%였다. 경제상태는 76.3%가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노후생활 만족도는 42.1%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68.1%의 노인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4)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36 (31.6)
          

          
            	Female
            	78 (68.4)
          

          
            	Spouse 
            	Yes
            	66 (57.9)
          

          
            	No
            	48 (42.1)
          

          
            	Family type 
            	Living with spouse
            	50 (43.9)
          

          
            	Living with children
            	22 (19.3)
          

          
            	Living alone
            	42 (36.8)
          

          
            	Economic status 
            	Upper
            	17 (14.9)
          

          
            	Middle
            	87 (76.3)
          

          
            	Low
            	10 (8.8)
          

          
            	Satisfaction on
 aged life 
            	Satisfaction
            	48 (42.1)
          

          
            	Neutral
            	60 (52.6)
          

          
            	Unsatisfaction
            	6 (5.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6 (49.1)
          

          
            	Middle school
            	21 (18.4)
          

          
            	≥High school
            	37 (32.5)
          

          
            	Chronic disease 
            	Yes
            	77 (68.1)
          

          
            	No
            	36 (31.9)
          

          
            	Age (year) 
            	
            	74.0±7.3
          

        

        

      

      
        2.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노인의 우울은 15점 만점에 3.90점이었고 가족지지는 5점 만점에 4.11점, 삶의 만족도는 3.6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pression,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N=114)

          
          

        

        
          
            
              	Variables (range)
              	M±SD
            

          
          
            	Depression (1~15)
            	3.90±3.63
          

          
            	Family support (1~5)
            	4.11±0.73
          

          
            	Life satisfaction (1~5)
            	3.63±0.63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3.65±0.78
          

          
            	　Subjective satisfaction of health
            	3.64±0.78
          

          
            	　Subjective satisfaction of economic
            	3.58±0.7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배우자 유무(t=-2.50, p=.014), 경제상태(F=3.66, p=.029), 노후생활 만족도(F=17.82, p<.001), 최종학력(F=11.62, p<.001), 만성질환 유무(t=3.76, p<.001)이었다. 사후 검증 결과 경제상태는 ‘어려운 편’이 ‘잘사는 편’보다, 노후생활 만족도는 ‘불만족’이 ‘만족’보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노후생활 만족도(F=10.71, p<.001)이었으며 사후 검증 결과 ‘만족’이 ‘불만족’보다 가족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경제상태(F=5.23, p=.007), 노후생활 만족도(F=19.19, p<.001), 만성질환 유무(t=-2.37, p=.019)이었다. 사후 검증 결과 경제상태는 ‘잘사는 편’이 ‘어려운 편’보다, 노후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불만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pression,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4)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Family support
              	Life satisfaction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44±3.67
            	–0.92
(.361)
            	3.97±0.71
            	–1.38
(.170)
            	3.59±0.54
            	-0.45
(.655) 
          

          
            	Female
            	4.12±3.61
            	4.17±0.73
            	3.64±0.68
          

          
            	Spouse 
            	Yes
            	3.20±3.31
            	-2.50
(.014)
            	4.16±0.60
            	0.83
(.410)
            	3.63±0.56
            	-0.04
(.973)
          

          
            	No
            	4.88±3.85
            	4.04±0.87
            	3.63±0.73
          

          
            	Family type 
            	Living with spouse
            	3.02±2.95
            	2.73
(.070)
            	4.15±0.55
            	0.16
(.854)
            	3.60±0.59
            	0.10
(.902)
          

          
            	Living with children
            	4.55±4.42
            	4.07±0.91
            	3.61±0.70
          

          
            	Living alone
            	4.62±3.76
            	4.08±0.82
            	3.66±0.67
          

          
            	Economic
 status 
            	Uppera
            	2.59±2.83
            	3.66
(.029)
a＜c
            	4.34±0.53
            	1.07
(.347)
            	4.00±0.36
            	5.23
(.007)
b, c＜a
          

          
            	Middleb
            	3.87±3.55
            	4.08±0.74
            	3.60±0.65
          

          
            	Lowc
            	6.40±4.53
            	3.99±0.85
            	3.25±0.57
          

          
            	Satisfaction on
 aged life 
            	Satisfactiona
            	2.54±2.55
            	17.82
(＜.001)
a＜b＜c
            	4.37±0.62
            	10.71
(＜.001)
c＜b＜a
            	3.96±0.47
            	19.19
(＜.001)
c＜b＜a
          

          
            	Neutralb
            	4.33±3.54
            	4.00±0.66
            	3.44±0.55
          

          
            	Unsatisfactionc
            	10.50±3.99
            	3.13±1.15
            	2.79±1.0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a
            	5.39±4.10
            	11.62
(＜.001)
b, c＜a
            	4.04±0.88
            	0.76
(.471)
            	3.49±0.75
            	2.53
(.085)
          

          
            	Middle schoolb
            	3.10±2.76
            	4.27±0.57
            	3.75±0.56
          

          
            	≥High schoolc
            	2.11±2.07
            	4.12±0.53
            	3.76±0.41
          

          
            	Chronic disease 
            	Yes
            	4.64±3.90
            	3.76
(＜.001)
            	4.12±0.79
            	0.21
(.831)
            	3.53±0.68
            	-2.37
(.019)
          

          
            	No
            	2.39±2.41
            	4.09±0.60
            	3.83±0.49
          

        

        

      

      
        4.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상관관계(r=-.59, p<.001),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상관관계(r=.59, p<.001), 가족지지와 우울은 부적상관관계(r=-.43, p<.001)를 나타내었다(Table 4).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ression,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N=114)

          
          

        

        
          
            
              	Variables
              	Life satisfaction
              	Family support
            

            
              	r (p)
              	r (p)
            

          
          
            	Family support
            	.59 (＜.001) 　
            	
          

          
            	Depression
            	-.59 (＜.001)
            	-.43 (＜.001)
          

        

        

      

      
        5.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660~.863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59~1.516로 문제가 없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제상태, 노후생활 만족도, 만성질환과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우울, 가족지지를 투입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족지지(β=.38, p<.001), 우울(β=-.29, p<.001)이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설명력은 53%였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N=114)

          
          

        

        
          
            
              	Variables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6.75
            	＜.001
            	
            	
          

          
            	Family support
            	.38
            	5.09
            	＜.001
            	.744
            	1.344
          

          
            	Depression
            	-.29
            	-3.66
            	＜.001
            	.660
            	1.516
          

          
            	Economic status
            	-.09
            	-1.25
            	.213
            	.854
            	1.171
          

          
            	Satisfaction on aged life
            	-.19
            	-2.48
            	.015
            	.712
            	1.405
          

          
            	Chronic disease
            	.10
            	1.40
            	.165
            	.863
            	1.159
          

          
            	
            	F=25.76, p＜.001, R2=.55, Adj. R2=.53
          

        

        

      

    

    

  
    
      논 의
      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점수는 최근 1주일 동안의 우울정도를 알아본 것으로 0~15점의 범위에서 3.90점으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 (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3.52점과는 거의 유사하였으며 우울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고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노인들이기에 우울감이 덜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Park과 Park (2008)의 연구에서는 7.3점, Chang과 Kang (2004)은 6.46점, Kim (2007)은 5.52점으로 비교적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Kim과 Jung (2017)의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으면 우울이 감소되고 우울이 감소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신체적 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의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하여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가족지지는 5점 만점에 4.11점, 동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Jang (2011)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4.01점,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2007)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96점으로 보고된 결과에 비춰보았을 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가족지지 점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63.2%로 높아 가족지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일부 농촌 노인의 가족지지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의 거주 지역이나 가족 형태에 따른 가족지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가족의 지지가 좋을수록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증가하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An, 2014; Eim & Yang, 2014)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족지지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핵가족화, 1인가족의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충분한 가족지지가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지자체들은 노인들이 노인대학, 동호회, 취미클럽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3.63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Ha, Joo와 Song (2014)의 연구에서 보고된 3.46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볼 때, 평생재능기부, 친구모임, 취미활동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 수준은 배우자가 없고, 생활수준이 어려우며, 노후생활에 불만족하고, 학력이 낮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Kim, Lee와 Jung (2015)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수준이 낮은 노인이 우울에 많이 노출된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이 우울을 덜 느끼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인운동 프로그램, 자가간호 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웃음치료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과는 부적상관관계, 가족지지와는 정적상관관계, 가족지지와 우울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이는 Lee와 Kim (2017), Kim, Cha와 Kim (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우울과 가족지지가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가족들이 역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가족탄력성을 강화하여 가족지지를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가족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여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관계망은 자존감에,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Yim, Koo와 Lim (201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노인들의 삶에 사회적 관계망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들이 집안에만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 우울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삶의 만족도를 53% 설명하였다. 이는 만성질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저하와 정신적 능력이 감퇴되고 퇴직, 질병 등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가족의 지지와 우울은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노인들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는 자녀들의 잦은 방문, 안부전화 등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격려하고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등 노인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Kwon과 Cho (2000)의 연구에서 일상생활 동작능력,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 수 등의 요인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등 지역사회의 노인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경제상태, 노후생활 만족도, 만성질환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90% 이상이 경제 상태와 노후생활 만족도가 중간 수준 이상으로 높아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대상자의 68.1%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복지관을 이용하고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존중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족 및 사회의 관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족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우울은 낮은 수준이었고, 가족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우울과는 부적상관관계, 가족지지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지지임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모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실질적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융합적 접근을 통한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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